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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紙·브루킹스硏·국가전략硏 국제 콘퍼런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제언 

"美·中이익의 공통분모 확인 후 한국 이해에 맞게 확대해야" 

25일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새로운 통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입을 모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통일 방안과 관련해 "미·중 간의 이익 교집합의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의 이해에 맞게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대북 정책의 임계점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한·중 간 상호 이해가 크게 부

족하고 미국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

을 정도로 역량과 의지를 지니기 어렵다"면서 "미·중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비전과

구체적 조건들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통일을 서두르는 것밖에 없다고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독일처럼 통일 직후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

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현시점에서 북한 급변 사태는 대규모 군사적 분쟁

이나 전쟁보다 더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면서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실행

절차와 인력 및 물자 준비 등 개별 및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책임에 합의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도 "북한 핵 위협은 통일 과정의 일환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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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목표와 전략이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북한

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급격한 붕괴까지 포함해

통일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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